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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문화재단,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공예술 협력사업 

‘홍범 《기억의 정원》’ 전시 선보여

▶ 경기문화재단 ×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예술 협력사업 네 번째 전시

▶ 여행의 기억과 기대를 담아낸 홍범 작가의 공간형 설치작업 선보여

 경기문화재단(대표이사 유정주)과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이학재)는 공공예술 협력사

업 네 번째 전시로 홍범 작가의 《기억의 정원》을 선보인다. 이번 전시는 제2여객터미

널 확장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서편 탑승구역 ‘아트윙’(222~223 Gate 인근)에서 

개최된다.

 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일상 속 

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예술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. 특히 지난 

2023년부터 김소산 작가의 《궁중잔치》, 김용관 작가의 《Clouds Spectrum》, 김신아 작

가의 《개체의 본능(The instinct of an individual)》을 차례로 선보이며 공항을 ‘여행과 

예술이 만나는 문화 플랫폼’으로 확장해왔다. 이번 홍범 작가의 전시는 이러한 흐름을 

이어가며,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해 공항 속 문화공간의 가능성을 넓힌다.

 홍범 작가는 기억과 공간, 감각을 주제로 설치와 영상,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

르며 활동해 온 현대미술가이다. 그의 대표 연작 〈기억의 잡초〉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

기억들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형상을 얻는 과정을 표현해 왔다. 작가는 “〈기억의 잡

초〉 작업은 여러 전시와 장소에서 스스로 증식하고 확장해 왔으며, 이번 《기억의 정

원》은 그러한 흐름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의 정원을 구성한 작업”이라고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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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정원의 형식을 차용하여 담장 너머 작은 문을 통해 마주

하는 은밀하면서도 따뜻한 공간을 구현한다. 작가는 이를 통해 관람객이 분주한 일상 

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‘정원’을 선사하고자 한다.

 《기억의 정원》은 여행을 앞둔 이들에게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설렘과 기대, 지난 여

정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.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항이

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,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기억과 감정을 환기하며 작은 쉼을 

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.

경기문화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인천공항을 다양한 예술이 공존하는 문

화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가 살

아 숨 쉬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, 경기도를 대표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

양한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.

 홍범 작가의 《기억의 정원》은 10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제2여객터미널 

항공기 3층 탑승구역 복도 공간(222~223 Gate 인근)에서 진행되며, 제2여객터미널을 

통해 출국하는 여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

누리집(www.ggcf.kr)에서 확인하면 된다.

※ 붙임: 《기억의 정원》 전시 포스터


